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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�함께�함께�기도� (예배를�시작하며�기도문을�읽습니다)

� � =>� 우리의� 왕이신� 하나님을� 아버지라� 부를� 수� 있음에� 감사합니다.� 항상� 겸손히� 하나님을� 사랑하고� 이웃

을�섬기며�살도록�도와주세요.

▶�함께�찬양� (가족�모두�잘� 아는�다른�찬양을�해도�좋습니다)

� � =>� 겸손히�주를�섬길�때� (새찬송가� 212장)

▶�함께�읽기� (주일�본문을�가족들이�돌아가며�읽습니다)

� � =>� 고린도전서� 4:6-21

▶�함께�묵상� (질문을�따라�각자�묵상한�내용을�나눕니다)

� � 1)� 사도� 바울은� 고린도� 교인들의� 어떤� 잘못을� 지적합니까?� 또� 이� 잘못을� 고치기� 위해� 그들에게� 어떻게�

본을�보였습니까?

� �사도� 바울은� 안타까운� 심정으로� 고린도� 교인들의� 그릇된� 모습을� 훈계합니다.� 고린도� 교인은� 아볼로와� 바울에게� � �

말씀의� 가르침을� 받은� 성도들입니다.� 하지만� 말씀을� 삶� 가운데� 실천하지� 않고,� 교만하여� 서로� 분쟁하며� 다투었습니다.�

교만에� 빠진� 사람들은� 스스로를� 배부르게� 여기며,� 잘난체합니다.� 그들은� 겸손히� 배우고자� 하지� 않습니다.� 사도� 바울은�

그릇된� 태도를� 갖고있는� 고린도� 교인들에게� 그리스도� 예수를� 위해� 자신이� 어떻게� 낮아졌는지� 이야기합니다.� 바울은� �

사람들의� 눈에� 미련하게� 보이고� 볼품없는� 자와� 같이� 되었습니다.� 이처럼� 말씀을� 아는� 자는� 지식이� 많다고� 자랑할� 수�

없습니다.� 오히려�말씀을�지키며�살아가기�위해�굶주리고�핍박까지�당하여도�묵묵히�인내하며�참는�것이� 그리스도인의�

자세입니다.�

� � 2)� 사도� 바울은� 고린도� 교인들을� 향한� 자신의� 마음이� 어떠하다고� 이야기합니까?� 바울은� 스승의� 마음과�

아버지의�마음이�어떻게�다르다고�설명합니까?

� �바울이� 고린도� 교회� 성도들의� 교만한� 모습을� 책망하며� 이� 편지를� 쓰는� 이유는� 단지� 그들을� 바로잡으려는� 선생님의�

마음이� 아닙니다.� 바울의� 말로� 고린도� 성도들이� 부끄러움을� 느끼게� 하려는� 것도� 아닙니다.� 바울은� 오히려� 선생님이� �

아닌� 아버지의�마음이라고� 말합니다.� 단지� 지식을� 가르치는� 스승과� 달리� 아버지는� 자녀를� 낳고� 기르는� 자입니다.� 바울

에게� 있어서� 고린도� 성도들은� 예수� 안에서� 복음으로� 낳은� 소중한� 자녀와� 같은� 자들입니다.� 따라서� 아버지가� 자녀를�

책망하듯이� 바울은� 가슴� 깊이� 사랑� 가운데� 그들이� 진정으로� 복음� 가운데� 거하길� 간절히� 원하는� 마음에서� 편지를� 썼습

니다.� 바울은� 아버지의� 심정이� 되어� 고린도� 성도들이� 가르치는� 자가� 되려고만� 하지� 말고� 자신을� 본� 받아� 교만을� 버리

고�하나님�나라에�합한� 겸손한�삶을� 살아가라고합니다.

▶�함께�나눔� (한� 주간의�일들과�기도제목을�나누고�서로를�위해�기도합니다)

▶�주기도문� (주님께서�가르쳐주신�기도로�예배를�마칩니다)


